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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공동연구

유한양행(대표 차중근)은 1월18일 바이오기업인 바이로메드(대표 김선영)와 만성육아종 질환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코드명 VM106)를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만성육아종은 백혈구의 면역유전자가 결핍돼 각종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는 유전성 면역결핍 질환

으로 치명적인 세균과 박테리아에 반복적으로 감염되고 세포가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VM106은 만성육아종 환자의 조혈모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전달체를 투입해 환자에 재이식함으

로써 만성육아종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이다.

바이로메드는 산업자원부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했으며 국가인증 GLP 기관인 한국화

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전임상 독성실험을 마쳤다.

양사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임상시험을 시작하고 2009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

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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